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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. 9. 15.(금)

정부는 ‘24년도에도 혁신성장펀드에 
3,000억원 출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매일경제 9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 

□ 매일경제는 23.9.15일자 「혁신성장펀드 예산 20% 삭감」 기사에서 

“혁신성장펀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20% 줄게 됐다”, … 

“올해 예산이 작년 6,000억원에서 반토막이 난데 이어 내년 예산은 

더 깍이게 된 셈이다”, … “정부가 주도한 펀드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곧바로 

예산이 삭감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.” 라고 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□ 혁신성장펀드는 반도체, AI 등 신산업·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

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3,000억원의 재정을 마중물로 3조원씩 

5년간 총 15조원을 조성·투자하기 위한 펀드로, 기존의 뉴딜펀드가 높은 

재정 부담(매년 6,000억원 재정 투입)과 민간시장 구축 등의 우려가 

제기됨에 따라 재정출자 비중을 낮추고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높이는 

방식으로 개편한 것입니다.

□ 금융위는 내년도에는 혁신모험펀드, 소부장펀드 등 기존의 재정이 투입된 

펀드에서 회수되는 금액 약 600억원과 신규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한 2,400

억원 등 총 3,000억원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

신산업·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·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

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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